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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겐에서의 마지막날이다. 어제‘노르웨이 요약’강행

군을 마치고 늦게 저녁 식사를 한 후 빗속에 호텔로 돌아 왔

는데, 어떻게 방으로 올라와 언제 잠이 들었는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곯아 떨어졌다. 눈을 떴을 때는 아침이 이미 밝

아 있었다. 하얀 레이스 커튼을 열고 내다본 베르겐의 아침

은 뜻밖에도 맑게 개어 화창한 푸른 하늘이 보이고 하얀 뭉

개 구름이 그림처럼 몰려오고 있었다. 이토록 환하게 밝았

으니 시간이 꽤 되었겠다 싶어 확인하니 벌써 9시가 넘었다. 

나는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다. 조용한 호텔 레스

토랑 안에는 대 여섯 명의 사람들이 

늦은 아침을 먹고 있었다. 나는 언제 

또 좋아하는 노르웨이 연어와 청어를 

현지에서 실컷 먹어 보랴 싶어서 잔

뜩 가져다 먹고 망고 시금치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어린이용 간유까지 

노르웨이 스타일 조식을 단단히 챙겨 

먹은 다음 방으로 올라 왔다. 

오늘 마지막 하루는 자유 시간이다. 우선 베르겐 미술관

에 가보고 나머지 시간은 시내를 마저 둘러 본 다음 느긋하

게 쇼핑도 하고 돌아다니다가 저녁에는‘인요르닝겐’레스

토랑에 가서 베르겐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이었

다. 미술관 관람만 끝나면 발걸음이 닿는 대로 자유롭게 돌

아다니기로 마음 먹었다. 우선, LA 부모님께 보낼 노르웨이 

그림엽서를 우체통에 갖다 넣기로 했다. 

호텔 프런트에서 가르쳐 준 우체통 위치를 파악하고 호텔

을 나섰다. 비도 안 내리고 맑게 개인 날 속으로 걸어 나가

자‘여기가 베르겐 맞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베르겐에도 

비가 안 오는 이런 날이 있다는 것을 하늘이 보여주는 것일

까? 계속 비가 오다가 맑은 날씨를 만나니 갑자기 몸이 건강

해진 느낌이 들어 추운 바람 속에 기분이 상쾌해졌다. 광장

으로 나가 베르겐 어시장쪽으로 가는 방향에 있는 빨간 우

40.  베르겐 대구 어물전

체통은 금방 발견했다. 하얀 눈이 가득 쌓인 넓은 들판에 순

록떼가 모여 있는 그림엽서를 우체통에 넣으면서‘그림엽서

를 우편으로 보내 보는 것이 얼마 만인가’하고 잠시 낭만에 

젖었다. 미소를 띠면서 돌아 서는데 아주 흥미로운 가게가 

하나 눈에 띄었다. 

  일종의 어물전이라고 해야 하나? 조그만 가게인데 유리

창 너머에 잔뜩 쌓여 있는 말린 대구 다발 더미가 나도 모르

게 발길을 가게 안으로 들어서게 만들었다. 들어가 보니 분

명히 대구 제품만 취급하는 가게였다. 

어릴 때 한국에서 보던 말린 대구 다

발, 대구포, 대구 껍질, 소금에 절인 대

구, 토막 친 소금 대구, 길게 포장된 대

구 살, 대구 통조림, 훈제 대구 등 온갖 

종류의 대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

다. 한국 어물전에 들어와 있다는 착

각이 들 정도였다. 신기해서 가게 안

을 빙빙 돌며 구경을 하고 있는 나를 

안경 낀 노르웨이 주인이 지그시 바

라보고 있었다. 

‘베르겐은 정말 대구의 도시로구나!’라고 감탄하며 나는 

대구 어물전에 한참을 머물며 구경을 했다. 그동안 계속 들

어오는 손님들이 각종 형태의 대구를 사서 나갔다. 그 사람

들 집으로 따라가 어떻게 요리해 먹는지 보고 싶은 호기심

이 활활 불타 올랐으나 마음뿐. 

대구 어물전을 나와 문득 그 건물 위를 바라 보니 하프를 

손에 든 조각상이 건물 벽에 걸려 있었다. 옛날 범선 뱃머리

를 장식하던 조각 같았다. 보통 인어 조각상으로 장식하는

데 선원 복장을 한 금발의 남자 조각상이 매우 새롭게 보였

다. 그날 베르겐을 돌아 다니며 주의 깊게 본 결과 그런 식으

로 건물 벽에 걸려 있는 뱃머리 장식 조각을 서 너 개 더 발

견 할 수 있었다. 과연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항구 도

시 베르겐이다. 

Norway in a Nutshell
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


